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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형경

● 소설가, 시인

● 1983년 <문예중앙>에 시가, 1985년 <문학사상>에 중편소설 <죽음 잔치>가 당선되어 등단. 

● 저서

소설: <새들은 제 이름을 부르며 운다>, <세월>, <피리새는 피리가 없다>, <사랑을 선택하는 특

별한 기준>, <성에>, <외출>, <꽃피는 고래> 등

시집: <모든 절망은 다르다> 등

‘괜찮아’라고 말하지 않기

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느냐고 인사할 때

‘괜찮다’는 의례적인 답을 건네지 말고 

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한다. 

여전히 좀 슬프다 무거운 마음이 걷히지 않는다 등등. 

감정을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

내면의 문제가 조금씩 해결된다. 

도움을 주고 싶어 질문한 사람들에게는 

정직한 마음으로 그들의 보살핌과 연민을 수용한다. 

형식적으로 질문한 후 

솔직한 답변 앞에서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

질문해줘서 고맙다고 말한 후 

화제를 바꾸면 된다.

김형경의 <좋은 이별> 중에서


